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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the technostress theor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 of technostress caused by the 

use of social media during or after work hours on job turnover intention.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targeting 341 Chinese WeChat use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model 

analysis, role overload, role conflict, and work invasion that occur during work affect technostress, and 

social interaction overload, invasion of private life, and Fear of Missing Out (FoMO) that occur after 

work have a effect on technostress as well. Technostress occurring during work did not appear to have 

an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but technostress occurring after work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correct 

use of social media within a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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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 이론을 바탕으로 근무시간 중이나 퇴근이후의 카카오톡

과 같은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테크노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341명의 중국 내 위챗(WeChat)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

행하였다. 구조모형 분석결과에 의하면, 근무 중에 발생하는 역할 과부하, 역할 충돌, 작업 침해는 

근무시간 테크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퇴근 후에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개인 생활 침

해, 고립공포감(Fear of Missing Out)도 마찬가지로 퇴근 후 테크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근무 중에 발생하는 테크노스트레스는 이직 의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지만, 퇴근 후에 발생하는 테크노스트레스는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조직 내에서의 올바른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테크노스트레스, 이직의도, 역할과부하, 역할충돌, 사회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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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정보통신기술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용자와 연락할 수 있게 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

터나 스마트폰을 업무나 정보를 교류하는데 필요한 장치

로 사용하고 있다[2]. 

위챗(WeChat)은 Tencent가 2011년 개발한 모바일 메

신저 서비스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

(Application, App)이다[3]. <Fig 1>과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챗 사용자 수는 2011년 0.5억명에서부터 

2019년에는 11.5억명까지 증가하였으며[4], 2018년 하반

기 데이터에 의하면 위챗 사용자의 일평균 사용시간은 

85.8분인 것으로 나타났다[5]. 

Fig. 1. WeChat Monthly Users[4]

Fig. 2. WeChat Average Daily Usage Time[5]

기존의 테크노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직장에서 새로

운 기술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 안정성, 정보 

안전성, 직업 만족도, 직업 탙진, 기술 감정 탈진 등 개인

의 기술적 스트레스 차원에서 연구되었거나 [6-8], 작업 

과부하, 일과 가정의 소홀함, 개인 생활 침해 등의 차원에

서 연구되었다[9]. 개인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사용 강도, 사용빈도, 사용 만족도 관점에서도 연구되었으

며[10-11], 사회적 과부하나 SNS를 근무적 용도와 사회적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직무 열의, 조직 열의, 불지속 사

용의도,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

구가 있다[12-13]. 기존 SNS 관련 연구는 SNS를 사용으

로 인해 발생하는 테크노스트레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연

구하였지만 근무 중과 근무시간 이외의 SNS 사용으로 인

해 발생하는 테크노스트레스를 구분해서 분석한 연구는 

기존 연구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근무시간 

중에, 근무시간 이외에 위챗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

스 요인과 반응이 이직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II. Literature Review

1. Technostress

1.1 국내 동향

최근 들어 직원들은 자신의 정보통신 관련 지식과 능력

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정보

통신기술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14]. 정보통신기술

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하여는 

몇 가지 관점에서 기존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테크노스트레스는 최근 들어 중요한 사회문화적 현상으

로 대두되고 있다[14-15]. 테크노스트레스란 사람들이 새

로운 정보기술을 효과적인 방식과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

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현대적 불적응형 질

병으로 Brod[16]에 의해 제안되었다. 테크노스트레스는 

스트레스요인에 의해 유발되는데, 그것은 개인에 의해 마

주치는 자극이며,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반

응이다[17]. 스트레스는 개인에 의해 발생하고 즉, 테크노

스트레스는 사용자가 정보기술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

나 새로운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 할 경우 사

용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심리적인 영향이다. 기술 과부하

(techno-overload), 기술 침해(techno-invasion), 기술 

복잡성(techno-complexity), 기술 불확실성(techno- 

uncertainly), 기술 불안정성(techno-insecurity) 등 5개

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있으며 테크노스트레스 반응으

로 주로 피로 우울증, 불안 등이 있다[9]. Maier [7]는 테

크노스트레스가 근무 탈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테크노스트레스를 정보기술이 사람들에게 주는 행동 방식

의 변화를 가져오는 부적응의 심리적, 생리적인 영향으로 

정의하였다.

소셜 미디어 사용이 높을수록 테크노스트레스가 높아지

며 근무 중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테크노스

트레스는 업무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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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0]. 또한 근무 중에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는 테크노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며, 직원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18]. Lee et al. [2]의 연구에 의하면 퇴근 후 

MIM(Mobile Instant Messenger)앱을 사용으로 인해 발

생하는 작업 과부하, 개인 사생활 침해, 소셜 커뮤니케이

션 과부하 등이 테크노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며, 

생활 만족도, 업무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이

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근무 중과 퇴근 후에 위챗

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다음 <Table 1>과 

같이 분석하였다. <Table 1>은 테크노스트레스 요인과 이

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제시하고 있다.

Authors Research Area Stressors

Sae-bom 

Lee et.al., 

2016 [2] 

(p.12)

Mobile 

Messenger app, 

Personal life

overload, insecurity, 

invasion, conflict, 

compulsive usage

Stoney 

Brooks 

et.al., 2015 

[10]

Social media 

technostress

social media-induced 

technostress, 

job characteristics

Yao and 

Cao, 2017

[19]

SNS overuse,

rational usage 

Interaction overload, 

invasion

Hwang and 

Cha, 2018

[11]

Information 

security

technostress

role stress

security-related 

technostress creators

security-related role 

stress

Maier et 

al., 2015

[12]

Social media 

technostress

social overload, social 

support

Table 1. Previous Technostress Research

III.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본 연구에서는 테크노스트레스 요인을 위챗을 사용함으

로 인해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자극이나 사건으로 정의

한다[2]. 테크노스트레스 요인을 근무 중과 퇴근 후에 위챗

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인의 두 가지로 나누어 연

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Fig 3은 본 연구의 가설들과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Fig. 3. Research Model 

1. In Work Technostress

최근 들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직장 동료들과 업무 프로

젝트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조직의 목표, 정책,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13]. 소셜 미디어는 개인의 사

회적인 영향력과 인맥 등의 자산을 증대할 수 있으나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사용 과부하로 인해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와 정보통신기술의 속성에 의해 직장에서의 과도한 위챗 사

용은 역할 과부하, 역할 충돌, 업무 침해 등으로 인해 개인에

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1.1. Role Overload

조직의 모든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특정 임무나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임무나 책임은 그 사람의 조직 내에

서의 역할을 확정 짓는다[9]. 개인의 역할 기대나 근무 요

구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자신의 시간과 능력으로는 

대처하기가 힘들게 되고 그로 인해 역할 과부하가 발생하

게 된다[21]. 정보통신기술은 직원의 작업량을 크게 증가

시키고 있으며, 역할 과부하와 작업 과부하를 크게 증가시

키게 된다[17]. 이 경우 직원들은 더 빨리 일하고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기대 받게 된다[9]. 본 연구에

서는 “역할 과부하를 SNS 사용으로 인해 직원들이 근무량

이 많아지고 근무의 속도가 요구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역할 과

부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H1: 근무시간 중에 위챗 사용으로 인한 역할 과부하는 

근무 중의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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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ole Conflict

역할 충돌은 개인이 맡은 여러 역할 간에 충돌이 일어나, 

서로 다르거나 상충되는 역할들이 발생함으로 인해 나타나

게 된다[22]. 예를 들어 개인이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서

로 다른 팀에 속하게 될 경우 여러 팀들로부터 오는 의견이

나 요구가 상호 조화되지 않고 상충할 경우 역할 충돌이 발

생되고 이는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7]. 개

인이 겪는 역할 충돌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들이 받는 스트

레스는 더욱 커진다[23]. 직장에서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상사 혹은 동료들이 요구하는 역할과 일치하지 않거나, 사

용자에게 요구되는 기대가 동시에 만족되기 어렵거나, 혹

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역할 충돌 관련 가설을 제안한다.

H2: 근무시간 중에 위챗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할 

충돌은 근무 중의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Invasion of Work

소셜 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직원들이 받아들

여야 하는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직원들의 집중

력이 낮아져 작업 성과와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게 될 것이다[24].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과 과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경우 작업이나 

자신의 개인 사생활 침해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도 된

다[25]. 직원들의 에너지와 근무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

문에 소셜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

는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

생될 수 있다[20]. 업무 시간에 지속적인 소셜 미디어를 통

한 메시지를 받을 경우 작업 중단이 일어나거나 본인의 업

무가 침해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H3: 근무시간 중에 위챗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 

침해는 근무 중의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After Work Technostress

스마트 폰과 모바일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사용자들이 

처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쉽게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과 생활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20]. 이는 퇴근 후에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도 

하지만 직원들은 심리적(불안, 초조 등) 긴장감과 행위적

(피로, 지침, 근무 효율 저하 등)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2]. 따라서 본 연구는 근무 시간 이후에 직장관련 사람들

과의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 과부하, 

개인생활 침해, FoMo로 인해 발생하는 테크노스트레스를 

연구대상으로 설명하였다.

2.1. Social Interaction Overload

사회적 상호작용 과부하는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요청을 받고 응답이 힘들 정도의 답변을 제공

해야 할 때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또한 행

태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을 수 있다[12]. 소셜 미디어는 

언제 어디서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이

로 인해 피곤함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1]. 사용자가 퇴

근, 휴가 등 근무시간 이외에도 직장 사람간의 사회적 관계

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 대화 

요구 등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H4: 근무시간 이후에 위챗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상호

작용과부하는 퇴근 후의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Invasion of Private Life

현재 많은 조직의 직원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며 이

를 통해 근무 장소 이외에도 많은 직원들이 연락하거나 일

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 생활과 일의 

경계가 모호해진다[9]. 소셜 미디어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26]. 또한 SNS는 언제 어디서나 연락이 가능하므

로 사용자가 근무시간 이외에 일과 관련된 대화나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경우 개인 생활이 침해 받을 수도 있다[27]. 

특히 근무시간 이외에 일과 관련된 요구는 직원의 개인 생

활 요구와 충돌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

와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H5: 근무시간 이후에 위챗 사용으로 인한 개인 생활 침

해는 퇴근 후의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3. Fear of Missing Out

고립 공포감(FoMO:Fear of Missing Out)은 개인의 성

격상 특징으로도 볼 수 있으며, 개인이 무엇인가 놓치고 



An Efficient Dynamic Workload Balancing Strategy   173

소외당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28].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 받는다는 심리상태는 일반적으로 정신 건

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9]. 이로 인해 직원들은 퇴

근 후에도 일과 관련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메시지나 

정보를 확인하는 빈도가 잦아지게 된다[30]. 고립 공포감

은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낙담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생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31]. 사용자가 근무시간에도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나 직위

를 유지하기 위해서 SNS를 통한 회사 소식이나 업무를 놓

치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함으로써 스트레스 (초조감, 긴장

감) 를 발생시키게 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아

래와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H6: 근무시간 이후에 위챗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

립 공포감은 퇴근 후의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해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 Turnover Intention

이직 의도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이나 의사이다[32].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일을 할 경우 이직 경향을 보인다. 근무 권

태, 역할 충돌, 업무 과부하 등은 직원의 이직 의도를 강화

시킨다[33]. ICT기술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테크노스

트레스는 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유발시킬 수 있으

며, 결국 직원의 업무성과 저하와 이직 의도로 이어지게 

된다[34]. 테크노스트레스는 직원의 작업 탈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작업 탈진은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15]. 또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테크

노스트레스의 반응 중 하나는 피로이며, 직원들의 피로로 

인해 초래된 결과는 이직 의도이다[12].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H7: 근무 중 테크노스트레스는 이직 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8: 퇴근 후 테크노스트레스는 이직 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IV. Research Methods

1. Survey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근무 중

과 퇴근 후의 위챗 사용에 대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모든 항목은 리커트 

(Seven-point Likert scale)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

문조사는 4월5일부터 4월10일까지 1주일간 중국 

WENJUANXING사이트를 통해 위챗을 사용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설문지는 총 341부를 회

수하였고 불확실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328부

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Category Freq. %

Gender Male 156 47.6%

Female 172 52.4%

Age Under 20s 17 5.2%

20s 187 57.0%

30s 85 25.9%

40s 34 10.4%

50s 5 1.5%

Work 

experience

Under 2years 104 31.7%

2years~5years 97 29.6%

5years~10years 86 26.2%

10years~20years 16 4.9%

Over 20years 25 7.6%

Total 328 100%

Table 2. Results of Respondents

2. Measurements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배포한 설문지의 측정항목들

은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구성되

었다. 설문 문항은 총 4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설

문 문항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는 표[3]에 제시하고 있다. 

Variables Item Authors

Role Overload 3 [35]

Role Conflict 3 [23]

Invasion of Work 3 [20]

Social Interaction Overload 3 [12], [25]

Invasion of Private Life 3 [2], [26]

FOMO 3 [2], [30]

In Wo가 Technostress 3 [2], [20]

After Work Technostress 3 [2], [20]

Turnover Intention 3 [36]

Table 3.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Ⅴ. Results

1. Confirmation Factor Analysis

본 연구는 제시된 연구 모형 변수들의 신뢰성, 집중 타

당성, 판별 타당성을 측정하였다.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값과 합성 신뢰도(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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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CR)값을 구하였다. Cronbach’s alpha값과 

CR값이 0.7 이상이면 모형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37]. 

[표4]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준 값을 모두 충족하여 구

조방정식 모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요인들의 판별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을 [표4]과 같이 도출하

였다. 평균 분산 추출 제곱근이 0.7보다 크고 각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 값을 상회해야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38]. [표5]의 대각선값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이 0.7이상인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구조 모형의 판별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여진다.

Variable Items FL Cronbach's 

Alpha

CR AVE

RO RO1 0.900 0.856 0.913 0.777

RO2 0.900

RO3 0.843

RC RC1 0.854 0.826 0.896 0.742

RC2 0.879

RC3 0.851

IW IW1 0.878 0.825 0.896 0.741

IW2 0.852

IW3 0.853

SIO SIO1 0.882 0.860 0.915 0.781

SIO2 0.890

SIO3 0.879

IP IP1 0.876 0.848 0.908 0.766

IP2 0.872

IP3 0.878

FoMO FoMO1 0.871 0.852 0.910 0.770

FoMO2 0.893

FoMO2 0.869

IWT IWT1 0.938 0.928 0.954 0.874

IWT2 0.940

IWT2 0.927

AWT AWT1 0.913 0.920 0.949 0.862

AWT2 0.929

AWT3 0.943

TI TI1 0.891 0.882 0.927 0.810

TI2 0.933

TI3 0.874

Table 4. Results of Confirmation Factor Analysis

AWT
FO

MO
IP IW IWT SIO TI WC WO

AWT 0.928 　 　 　 　 　 　 　 　

FOMO 0.406 0.878 　 　 　 　 　 　 　

IP 0.599 0.308 0.875 　 　 　 　 　 　

IW 0.490 0.195 0.427 0.861 　 　 　 　 　

IWT 0.719 0.400 0.600 0.526 0.935 　 　 　 　

SIO 0.567 0.276 0.402 0.410 0.508 0.884 　 　 　

TI 0.586 0.375 0.400 0.298 0.479 0.440 0.900 　 　

WC 0.388 0.279 0.346 0.265 0.461 0.263 0.341 0.862 　

WO 0.480 0.327 0.390 0.330 0.634 0.394 0.361 0.341 0.881

Table 5. Results of AVE

2. Results of Structural Model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mart 

PLS3.0의 부트스트래핑 리샘플링(bootstrapping 

resampling)기법(샘플 수 328, 부드스트래핑 수 5000)을 

사용하였다. <Fig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 모형에 제

시된 가설들 중에 역할 과부하(H1), 역할 충돌(H2), 작업 

침해(H3), 사회적 상호작용 과부하(H4), 개인 생활 침해

(H5), FoMO(H6), 퇴근후 테크노스트레스(H8) 관련 가설

들이 채택되었다.

Fig. 4. Results of Research Model 

H
SAMPLE 

MEAN (M)

P 

VALUES
RESULT

H1 WO -> IWT 0.442 0.000 Support

H2 WC -> IWT 0.228 0.000 Support

H3 IW -> IWT 0.298 0.000 Support

H4 SIO -> AWT 0.372 0.000 Support

H5 IP -> AWT 0.413 0.000 Support

H6 FOMO->AWT 0.179 0.000 Support

H7 IWT -> TI 0.116 0.088 Reject

H8 AWT -> TI 0.496 0.000 Support

Table 6. Results of Structural Model

VI. Discussion

본 연구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퇴근 후에 발생한 테크노

스트레스는 이직 의도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퇴근 후에 발생하는 테크노스트레스이며, 근무 중에 

발생한 테크노스트레스는 이직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는 않는 것을 보여준다. 

이전 연구에서도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테

크노스트레스는 직무 탈진을 초래하고 직무 탈진은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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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5]. 그러나 본 

연구는 테크노스트레스를 근무 중과 근무 시간 외에 발생

하는 스트레스로 구분하였으며,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근무시간 중의 테크노스트레스이기 보다는 근

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테크노스트레스라는 것을 보여준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근무 중의 테크노스트레스는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으로 가

설(H7)은 기각되었으며, 퇴근 후에 발생하는 테크노스트레

스가 이직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H8)이 

채택되었다. 이를 설명하면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는 스

트레스를 받더라도 직장을 떠나려는 이직 의도가 발생하

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퇴근 후에도 계속 테

크노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직원들은 자신의 근무환경을 바

꿔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VII. Conclusion

본 연구는 근무 시간 내, 외의 위챗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

는 테크노스트레스의 유발 요인을 연구하였으며, 테크노스

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

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개

인과 조직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춰 테크노스트레를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직장에서 의무

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술이 아닌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테크노스트레스를 근무시간 내, 외로 구분하여 어

떤 요인이 이직 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에서 근무하는 근무

자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에 따른 테크노스트레스

가 근무시간 동안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퇴근 후에는 테

크노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테크노스트레스와 이직의도간의 연결성을 확인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퇴근 후 발생하는 

테크노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발견하였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이직의도를 줄

이기 위해서라도 근무시간 이후의 직장관련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회사의 운영 관점에서 퇴근 후 모바일 메신저 사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퇴근 후에도 모바

일 메신저를 통한 과도한 업무가 부여될 경우 직원들에게 

많은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직원들이 모바일 메

신저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

기적으로 퇴근 후에도 많은 일을 하게 된다면 직원들의 이

직을 유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적인 관

점에서 직원들의 이직을 막을 수 있도록 회사 방침으로 모

바일 메신저 사용에 대한 규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근무시간에는 역할 과부하가 테크노스

트레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개인생

활 침해가 테크노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발견했다. 

상사가 모바일 메신저 및 소셜미디어의 사용으로 비대면

으로 쉽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기에 직원은 더 많은 역할

이 자신에게 부여된다고 여길 수 있다. 또한, 퇴근 후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근무지침이 개인의 생활을 침해한다고 

느끼게 되므로 소셜미디어의 적절한 이용에 대해 회사차

원에서 교육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내의 위챗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에 다양한 표

본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위챗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비교 연구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

다. 둘째, 연구의 표본이 중국국가로만 한정되었다는 점이

다. 특정 국가 보다는 글로벌화된 여러 다른 소셜 미디어에

도 테크노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

지막으로 직업의 종류에 따라 이직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설문 대상을 직업별(공기업, 사기업 등)로 구분

하거나, 성별, 직급별 등 서로 다른 차원에서의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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